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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 페인트의 납화합물, 페인트제거제의 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으로 사용 제한
- 시멘트 등 일부 용도만 사용 제한됐던 백석면은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 및 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

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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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문용어 설명

□ 유해성과 위해성

ㅇ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ㅇ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유독·제한·금지물질

ㅇ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

ㅇ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ㅇ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